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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교복복문문제제를를  제제일일가가는는  중중대대사사로로  

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굮협의회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핚 

경제봉쇄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핚 방향과 방도를 

하나하나 제시해주시던 위대핚 수령 동지께서는 문득 핚 일굮에게 

시선을 돌리시며 학생교복생산실태에 대해 물으시였다. 

유치원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새옷을 다 해입혔다는 일굮의 보고를 

받으신 위대핚 수령님께서는 맊시름을 놓으신듯 환하게 웃으시였다. 

세상에서 처음으로 온 나라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것을 조선민주주의

인민공화국의 영원핚 시책으로 정해주시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학생들의 

교복문제를 놓고 마음쓰신 위대핚 어버이, 

진정 위대핚 수령님이시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누구보다도 귀중히 

여기시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슴뜨거운 사랑의 전설을 이 땅우에 

수놓으신 온 나라 아이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. 

 

 

 

 

 




